B4084                  특별한 순두부집



16-04-25a
저는 최근에 가든 그로브에 소재한 한 순두부 전문 식당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. 이미 성공적인 이 식당 체인은 남가주 일대와 한국에까지 식당체인이 확산된 모범기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. 우리가 큰 감명을 받은 것은 주문을 받는 웨트레스의 질문이었습니다. “MSG가 들어 있는 순두부를 원하십니까? 아니면 MSG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두부를 원하십니까?”

저는 80평생을 살아가며 수 없이 많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 본적은 이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. 같이 그 식당에 간 저의 가족과 친구들은 만장 일치로 MSG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두부를 주문했습니다. 그뿐만 아닙니다. 우리 모두는 앞으로 순두부를 먹고 싶으면 꼭 이 식당에 오자고 서로 다짐을 하는것이었습니다.

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이렇게 손님들에게 묻는 간단한 질문으로  6-7명의 손님을 단골 손님으로 만들었습니다. 웰빙 의식이 강한 요즘 세대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좋은 섭생을 추구합니다. 지금까지 많은 한인 동포들의 식당에서 MSG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를 알길이 없었습니다. 간혹 중국식당에는 입구나 잘보이는 공간에 “이 식당에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” 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. 우선 그런 식당은 손님들의 건강에 유의한다는 인상을 즉시로 주게 됩니다.

저와 같이 이 식당에 들린 동행자뿐만 단골손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. 며칠 후에 우연한 기회에 그 식당에서 겪은 경험을 아는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 말을 들은 그분은 반기는 기색으로 말했습니다. “나는 MSG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장 두두럭이 나고 옴 몸이 괴로워집니다. 그런 식당이 있다니 나도 앞으로는 그 식당에서만 순두부를 먹겠습니다.” 라고 말했습니다. 저와 같은 고객들의 구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 식당의 단골이 될 손님이 연쇄 작용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.

동포 사회에 산재한 수백개의 식당에서 약간의 훈련과 주방의 정책을 수정하면 이 식당과 같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. 물론 식당이 성공을 하려면 고객의 건강을 강조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뿐 아니라 서비스와 음식의 질도 최고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. 현세대의 식당 손님들은 선택을 원합니다. MSG의 유무뿐만 아니라 간을 마추는 선택도 고객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. 제가 한식 식당에서 먹어 본 모든 음식은 너무 짭니다. 그렇다고 물을 부우면 맛이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먹습니다. 최종적으로 간을 맞추는 선택을 손님에게 준다면 앞에 말씀드릔 그 식당과 같이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될 것은 뻔합니다. 물론 웨트레스들이 그런 고객의  선택을 잘 설명을 해야겠지요.

또 하나의 웰빙 관심은 정제된 곡물이나 설탕의 사용입니다. 다시말하면 흰밥을 피하려는 경향이 증가추세입니다. 현미 밥이나 잡곡 밥을 선호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.  고객에게 흰밥과 현미 잡곡밥의 선택을 주는 식당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식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손님이 늘것입니다. 웰빙에 관심이 많은 손님들은 단 한 가지의 영양지식이라도 감사하게 느낍니다. 저는 도라지나 마늘의 유익성이나 추어탕이 왜 건강에 좋은지를 같이 가는 동행자로부터 배웠지만 식당의 웨이트레스로부터 영양에 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 저는 된장찌게와 청국장을 무척 좋아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들이 어떤 공헌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.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한의사나 양의사 또는 영양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각 음식의 영양 요소를 습득하여 손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만다 전해주면 만족하는 고객을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좀 까다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중 일부만이라도 실천을 하는 식당은 틀림 없이 매출이 늘것으로 저는 믿습니다.  끝
